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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日대지진 2주기, 시민사회 중심 대전환"<심포지엄>
 | 기사입력 2013-03-11 16:04

(서울=연합뉴스) 김승욱 기자 =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국가로 표현되던 일

본의 국가체제가 시민사회 발전으로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동일본대지진 2주년을 맞아 서울대 일본연구소

주최로 11일 오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.

남 교수는 "일본 역사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사회 변화를 일으킨 사례가 수없이 많

다"며 "동일본대지진의 특징은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이 일본 사회 가치관 대전

환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"이라고 주장했다.

그는 이어 "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이전과 달리 원전의 존재가 양적·질적으로 결정

적인 의미를 갖지 않게 됐다"며 "반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라앉아 있던 시민사회

의 융기가 시작돼 국가의 총체적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다"고 덧붙였다.

조아라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"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과정이 일본 지방

분권의 시험장이 될 수 있다"고 밝혔다.

그는 "그동안 일본의 지역개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는

경향이 강했지만, 일본 정부는 대지진의 부흥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이

를 위한 수단으로 '부흥특구'와 '지방분권' 마련을 약속했다"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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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한미, '키 리졸브' 연습 시작…北, 도발 가능성

☞유해진, 김승우 빠진 KBS '1박2일' 합류

☞'키리졸브' 돌입에 北 "최후결전"…팽팽한 긴장

☞골프황제 우즈, 캐딜락 챔피언십 7번째 우승

☞이운형 세아제강 회장, 국외 출장 중 별세

<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> <포토 매거진>

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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